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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타입의 유려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이 선사하는 편안한 착용감

•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세팅된 직경 35mm의 핑크 골드 케이스

• 플리츠 패브릭을 연상시키는 태피스트리 패턴 다이얼에 장식된 오프셋 날짜 창

2020년 11월, 제네바 -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 뮤즈인 Egerie 셀프 와인딩 모델이 
18K 5N 핑크 골드 소재의 새로운 브레이슬릿으로 손목을 유려하게 장식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이 모델은 매혹적이고 진귀한 매력을 발하며 낮과 밤,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는 
이상적인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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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피부처럼 부드럽게 손목을 감싸는 브레이슬릿

올해 초 공개된 바쉐론 콘스탄틴의 여성 컬렉션인 Egerie 셀프 와인딩 모델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며 더욱 풍성해집니다. 대담하고 현대적이며 클래식한 매력을 담아낸 이 모델은 매혹적인 
곡선과 18K 5N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부드럽게 손목을 감싸는 브레이슬릿은 여성의 손목을 우아하게 장식하며 시계를 착용한 
것을 잊을 정도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전체 골드 소재로 제작된 이 모델은 매혹적인 
구성으로 완성되어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포멀한 스타일까지 모든 의상과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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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한 룩

오뜨 꾸뛰르 세계와 바쉐론 콘스탄틴 유산에서 이어져 온 정교한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Egerie 셀프 와인딩 시계는 컬렉션의 고유한 스타일을 담아냅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새로운 18K 5N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에 연결된 직경 35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는 58개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실버드 오팔린 다이얼은 유서 깊은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완성된 “플리츠” 패턴이 특징입니다. 1904 팬토그래프 타입 기계를 
사용한 기요셰 장인의 전문적인 손길이 더해진 섬세한 인그레이빙은 진귀한 패브릭을 
연상시키는 텍스처와 입체감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플리츠 패턴의 배경 위에서 섬세한 
레이스 자수 장식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위를 우아하게 움직이는 나뭇잎 모양 핸즈로 
시간이 표시됩니다. 아름다운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오프셋 날짜 창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와 문스톤이 장식된 크라운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대담하고 현대적인 반전으로 이 극도로 시크한 시계의 
개성을 높여줍니다.

Egerie 셀프 와인딩 모델은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수공으로 완성된 꼬뜨 드 제네브 
워치메이킹 마감 기법과 말테 크로스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섬세한 오픈워크 로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 1088로 구동됩니다.

이 모델 10피스가 2020년 11월 19일 네타포르테에서 독점으로 선공개되

며, 이로부터 한 달 뒤에 전 세계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 만나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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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은 2020년 초 공개된 Egerie 여성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선보입니다. 
58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직경 35mm의 슬림한 18K 5N 케이스로 완성된 Egerie  
셀프 와인딩 모델은 제2의 피부 같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메시 타입의 유려한 
18K 5N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었습니다. 전체 골드 소재로 제작된 이 모델은 
컬렉션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미학적, 기술적 코드를 담아내어 수 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유서 깊은 태피스트리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플리츠 패턴의 실버드 오팔린 다이얼, 
오프셋 날짜 창 그리고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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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Égérie self-winding 

REFERENCE 4605F/110R-B496 
  
CALIBRE 1088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20.80 mm (9’’’) diameter, 3.83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4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al seconds
 Date
  
CASE 18K 5N pink gold 
 35 mm diameter, 9.32 mm thick
 Bezel set with 58 round-cut diamonds 
 Crown set with a moonstone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Silvered opaline, “pleats” pattern created using a tapestry technique
 18K 5N pink gold ring set with 34 round-cut diamonds 
 Circular “pearl” minute track 
 18K 5N pink gold applied Arabic numerals and index 

STRAPS/BUCKLES 18K 5N bracelet with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TOTAL DIAMOND-SETTING  92 round-cut diamonds, for a total weight of approx. 0.97 carat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통해 축적된 시계 제조 기술 및 예술적 가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